
화학산업 4Q 실물경기 괜찮다?
산업공단 , 수출호조로 3Q 상승세 이어가 … 국내수요도 양호

석유화학산업은 수출단가 상승,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호조와 자동차, 가전, 건설 등 수요산업

의 호조에 힘입어 2002년 4/4분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4/4분기 생산이 4.6% 증가한 16조8770억원, 수출은 5.9% 증가한 51억1900만달러를 기록하고, 고

용은 1.3% 증가한 6만36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4/4분기에는 수출호조와 계절적 요인 등 3/4분기에 비해 상승세가 예상되나, 내

수부문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원화강세가 진정되고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산업단지 주력업종인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를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경기(업황) BSI 지수 비교(2002.4Q)

구 분 식품 섬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합계

전년동기 110 95 144 150 108 134 125 157 100 126
전 분 기 150 93 127 100 112 130 113 137 100 119

산업단지의 2002년 3/4분기 실적은 생산 48조2736억원, 수출 186억7000만달러, 고용 50만6539명으로 각각 전

분기 대비 2.3%, 5.0%, 0.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가동률도 83.6%로 0.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4분기에는 내수와 수출증가로 생산은 3/4분기에 비해 4.5% 증가한 50조4460억원에 이르고, 수출은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5.8% 증가한 197억5200만달러에 달하며, 고용은 생산호조

와 취업시즌 도래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 증가로 1.2% 증가한 51만26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동률도 내수 및 수출증가로 1.2%p 높아진 84.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의복은 3/4분기 수출부진으로 고전한데 이어 4/4분기에도 공급과잉 현상 과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압력, 중국·동남아산 저가 의류의 국내시장 잠식 등으로 생산이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목재·종이는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가구수요 증가와 리모델링 수요증가, 연말 대선에 따른 인쇄물량 증가 등

으로 4/4분기에 호전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경기동향 및 전망 (단위: 억원, 100만달러, 명)

구 분
실 적 (2002.3/ 4) 전 망 (2002.4/ 4)

생 산 수 출 고 용 생 산 수 출 고 용

음 식 료 품 5,699 (1.1) 79 (1.2) 8,328 (0.7) 5,840 (2.5) 79 (0.0) 8,400 (0.9)
섬 유 · 의 복 13,924 (0.8) 679(△1.1) 36,164(△0.4) 14,090 (1.2) 686 (1.0) 36,200 (0.1)
목 재 · 종 이 8,545 (2.1) 124 (4 .4) 18,679(△0.2) 8,810 (3.1) 129 (4 .0) 18,800 (0.7)
석 유 화 학 161,350 (1.9) 4,834 (6.4) 62,813 (0.5) 168,770 (4 .6) 5,119 (5.9) 63,600 (1.3)
비 금 속 11,960 (3.0) 574 (4 .9) 22,910 (0.2) 12,300 (2.8) 598 (4 .2) 23,100 (0.8)
철 강 24,274 (2.3) 670(△0.7) 23,000 (0.5) 25,220 (3.9) 677 (1.0) 23,200 (0.9)
기 계 82,207 (2.6) 2,431 (4 .4) 121,505 (0.4) 85,170 (3.6) 2,534 (4 .2) 123,500 (1.6)
전 기 · 전 자 93,415 (3.1) 5,473 (5.9) 92,553 (0.6) 98,780 (5.7) 5,882 (7.5) 93,800 (1.3)
운 송 장 비 76,851 (2.2) 3,699 (4 .7) 109,897 (0.6) 80,880 (5.2) 3,939 (6.5) 111,300 (1.3)
기 타 4,511 (1.4) 107 (3.6) 10,690 (0.1) 4,600 (2.0) 109 (1.9) 10,700 (0.1)

합 계 482,736 (2.3) 18,670 (5.0) 506,539 (0.4) 504,460 (4 .5) 19,752 (5.8) 512,600 (1.2)

† ( ) 안은 전분기대비 증감률이며, 고용은 분기말 기준



전자·전기업종도 디지털 TV 등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 증가와 중국, 아시아 지역에 대한 무선

통신기기 수출 호조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운송장비는 자동차의 한시적 특소세 인하 만료로 내수증가세는 다

소 둔화되나 신차 출시와 북미지역으로의 수출호조 등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석유화학 부문은 수출단가 상승,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호조와 자동차, 가전, 건설 등 국내 수

요산업의 호조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기록할 전망이며, 비금속 또한 내수 및 수출증가로 상승세가 예상된다.

석유화학은 3/4분기에 국내 수요산업의 활성화와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호조로 상승세를 기록한데 이어

4/4분기에도 국내외 경기회복과 세계적 설비확충 둔화로 인한 수급여건의 개선, 중국의 경기상승세에 따른 수

요급증 및 국내 수요산업의 호조로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동 및 아시아지역의 기존설비 과잉에도 불구하고 매출호조에 따른 현금유입이 원활해짐에 따라 시

설유지보수를 중심으로 투자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 주력제품인 PP, PE, PS, PVC와 기초원료인 에틸

렌의 수출단가 상승도 기대되고 있다.

석유화학단지 중 여수단지는 매출호조 및 수출단가 회복으로 수익성이 개선돼 영업이익폭이 늘어나고, 자동

차를 비롯해 화학, 조선 중심의 대기업 비중이 높은 울산·온산단지 역시 매출증대와 생산비 부담 완화 등 호

조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의 불안정으로 인한 원가상승 부담과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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